
4 과  모든 투쟁들의 배후에 있는 분쟁. 2025 년 10 월 25 일 

일. 투쟁의 당사자들: 

❖ 하나님의 군대사령관. 

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 그 성을 정복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, 칼을 빼든 전사가 그의 

앞에 나타났습니다 (수 5:13). 

— 여호수아가 정체를 밝히라고 하자 그 전사는 자신은 이 땅의 군대 소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는 하나님의 군대 

사령관이셨습니다(수 5:14). 

—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고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, 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로 나타나신 

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(수 5:15; 단 12:1). 

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, 직접 군사작전을 지휘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

있었습니다.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사령관은 여호수아였지만 그는 진짜 사령관, 곧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야 했습니다. 

❖ 악의 군대사령관. 

— 최초의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루스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는 왕자로 태어났고, 그룹 천사들 중 가장 높은 

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, 하나님 곁에서, 불타는 바위 위를 걸었고, 존귀하고 완벽했습니다 (겔 28:12-15). 

— 하나님께서 지성을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자유 의지를 받은 루스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의 왕좌를 

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(사 14:12-14). 

— 그의 반란은 실패했지만, 그 이후로 우주는 전쟁에 휩싸였습니다. 지구를 장악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

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입니다. 

— 가나안 정복은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. 

❖ 가장 강력한 전사. 

— 하나님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, 곧 “전쟁의 용사”로 소개됩니다(출 15:3; 시 24:8). 

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싸우시지 않고, 사람들이 의지하는 영의 세력과 싸우십니다. 따라서 (열)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

섬기던 신들, 즉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(출 12:12; 신 32:17). 

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 버리려 하셨습니다. 그래서 사탄 편에 선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고, 하나님 

편에 선 자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. 

— 오늘날에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,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. 이 싸움은 각 가정, 각 개인을 위한 

것입니다.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거나, 아니면 적의 편에서 싸웁니다. 

이. 전투 전략들: 

❖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. 

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세우신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

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(출 23:28).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더라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. 

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을 대항해서 

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었습니다: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고 (출 14:24-28); 가나안 사람들에게 

우박을 내리셨고 (수 10:11); 엘리야를 멸시한 자들을 멸망시키셨고 (왕하 1:9-10); 곰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청년들을 

공격했고 (왕하 2:23-24); 쳐들어 온 시리아 군의 눈을 멀게 하셔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셨고 (왕하 6:14-23); 암몬 

족속과 모압 족속이 서로 전투하게 하셨고 (대하 20:15-17, 22-24); H 하룻밤에 앗시리아군 18 만 5 천 명을 죽이셨고 (왕하 

19:35); 헤롯 왕을 치명적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(행 12:21-23). 

❖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움. 

—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 사탄편에 가담했습니다 (창 
6:5; 18:20-21; 15:16). 

— 그들의 운명은 둘째 사망, 즉 영원한 죽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그들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최후 

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직접 학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. 

— 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신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요?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

처음으로 전쟁에 참가한 것은 “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, 안 계신가?”(출 17:7-9)라며 하나님을 시험한 

직후였습니다). 

— 그들이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것 같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무한한 

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. 


